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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동조합은 이석채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.
노동조합은 어찌 되었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CEO가 중도하차하는 현 상황은 극히 비정상적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.
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는 물론 주요 임원들에게 있으며 어느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인지해야 한다. 현 시점부터 이석채 회장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짐을 내려 놓았으면 한다.
KT의 진정한 주인은 수시로 바뀌는 경영진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3만 2천 종사원 들이다. 
노동조합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혼란을 수습할 것이며, KT의 상황변화를 엄중히 지켜 볼 것이다.
KT CEO 선임절차는 가장 신속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. 신임 CEO는 무엇보다 권력과 재벌로부터 자유롭고 사회공공성과 통신비전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. 
또한 국내최대 통신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KT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며, 변화하는 ICT시대에 대처하고, 노동조합과 상호 이해, 협력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.
KT노동조합은 전 종사원이 똘똘 뭉쳐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, KT가 통신업계 맏형으로서 다시 한번 높이 도약하여 국가와 국민 그리고, 종사원 중심의 진정한 KT그룹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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